
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

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제주여

자상업고등학교에서 학생 30명을 대

상으로 원산지실무사교육 , FTA

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 을 실시했다.

올해 교육은 지난 5월, 제주상공회

의소FTA활용지원센터와 제주여자

상업고등학교가 맺었던 FTA전문

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에 따른

활동으로 양 기관의 협력하에 코로

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진

행했다.

교육은 ▷FTA원산지이론, FTA

원산지 결정기준 및 실무 내용에 대

한 기본개념 ▷원산지실무사 자격증

시험의 출제경향 ▷수출기업에서 실

제 사용되는 원산지관리시스템

(FTA-KOREA)을 직접 실습해보

는 과정으로 진행됐다.

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장기

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친 이중고

속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이 실효성

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되길 바란다

며 이번 교육이 학생들의 기업문화

이해와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

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

말했다. 고대로기자

2020년 8월 31일 월요일6 경 제

▶NH농협은행 노형지점=1일 창립 23주년을 맞는

NH농협은행 노형지점(지점장 강권우 사진)은 노형

로터리를 중심으로 제주도내 가장 큰 경제 금융 허브

지역에 위치하여 여 수신 사업 규모 7700억원 달성

등 선도 금융점포로 성장해 왔다. 또한 코로나19 여파

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, 소외계층 물품 지

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 상생발전에도 기여하려고 노력

하고 있다.

강권우 지점장은 어려운 시기 고객에게 제주경제에 산소를 공급하

는 금융점포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말했다. ☎ 746-6111.

▶제주서부새마을금고=오는 4일 창립 25주년을 맞는

제주서부새마을금고(이사장 이현보 사진)는 제주시

외도동 본점과 노형동 한라대학로 지점을 중심으로

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서민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고

객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.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시설

후원 등 환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산 공제 2000억원을 달성하는

등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이현보 이사장은 회원을 위한 따뜻한 금고, 든든한 금고, 행복을

드리는 금고 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. ☎

742-2600. 김현석기자 ik012@ihalla.com

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 750-2223)

금주(8월 31일~9월 6일)의 창립기념일 <창립일순>

회 사 명 대 표 창 립 일

NH농협은행 노형지점

제주서부새마을금고

강권우

이현보

1997년 9월 1일

1995년 9월 4일

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

당첨번호 10, 16, 18, 20, 25, 31

2 등

보너스숫자
6

1 등 6개 숫자 일치

2 등
5개 숫자+

보너스숫자일치

3 등 5개 숫자 일치

4 등 4개 숫자 일치

5 등 3개 숫자 일치

로또복권 <제926회>

아 옛날이여 … 건설경기 3년 연속 내리막

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지난 2016년

정점을 찍은 후 3년 연속 하향곡선

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

2020년 건설업 공사실적부문 조사

결과 에 따르면 제주지역 건설공사

액은 2017년 5조9580억원에서

2018년 4조9160억원, 2019년 4조

5900억원으로 연속 감소했다.

건설 공사액은 2016년 4조9000억

원으로 2015년 4조 870억원 대비

19.9% 증가해 최고점을 찍은 후 3년

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.

제주지역 건설계약 금액도 2017

년 4조5520억원에서 2018년 3조

6520억원, 2019년 3조4140억원으로

감소했다. 건설계약액은 건설업체가

발주자로부터 수주한 원도급 공사

및 자기공사 금액의 합계약이다.

또 도내 건설공사 중 지역에 본사

를 둔 건설업체가 수행한 공사액은 2

조3850억원으로 전년 2조7550억원

대비 4.1% 감소했다.

국내 건설공사에서 제주 지역 건

설업체(본사)가 제주 지역의 공사를

수행한 공사액 비율은 52.0%이다.

이에 반해 제주 건설업체수는

2017년 1865개에서 2018년 1957개,

2019년 1994개로 증가했다. 2014년

1532개, 2015년 1657개 2016년

1743개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

있다.

한편 2019년 건설업 공사실적이

있는 국내 기업체수는 7만8849개로

전년대비 4.5%(3,428개) 증가했다.

건설공사액(기성액)은 294조원으로

전년대비 0.4%(1조원) 증가했고 국

내 공사액은 265조원으로 전년대비

2.2%(6조원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

다. 해외 공사액은 29조원으로 전년

대비 13.9%(-5조원) 감소했으나 건

설계약액은 256조원으로 전년대비

0.4%(1조원) 증가했다.

국내 계약액은 239조원으로 전년

대비 3.9%(9조원) 증가한 반면 해외

계약액은 17조원으로 전년대비 32.2

%(-8조원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고대로기자 bigroad@ihalla.com

로하스박람회추진위원회와 (주)가

교는 지난 27일 경제통상진흥원에

서 제꼭사 (제주에서 꼭 사야 할

제품) 브랜드 선정 기업 시상식을

진행했다.

2020년 제꼭사 에 선정된 제품은

총 15개이며,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

브랜드 대상과 제주다움부문 최우수

상은 태반의 땅 제주의 맛있는 철학

자 착즙청귤청 제품이 차지했으며,

친환경부문 최우수상은 대한뷰티산

업진흥원의 제주온 큐테라 풋귤 수

딩겔 , 고품질부문 최우수상은 슁켄

하우스의 제주 생햄 이 선정됐다.

그 외 몽생이의 감물 천연마스

크 , 청원산업 갑순이네 장아찌 ,

제주푸드 구좌향당근100 , 비케이

수 제주마유 겔스킨토너 , 시아코스

메틱 시트러스 바이오셀룰로오스

마스크팩 , 웰니스라이프연구소 식

스드롭스 용암해수 바디스크럽 , 신

효생활개선회 귤향과즐 , 해민푸드

제주 보말칼국수 , 제주자연초 삼

색귤사믹 , 조향헌 통감귤 조청 ,

제주편백우드 편백 추출수 , 제주인

디 폴리인디고 브라이트닝 선크림

이 선정됐다.

제꼭사 브랜드 선정은 로하스박

람회 참가기업 중 우수한 제품을 선

별해 홍보와 실질적 판매를 지원하기

위해 6년째 진행되고 있으며, 금번 제

9회 로하스박람회 기간 중 전문가, 국

내외 바이어, 일반소비자로 구성된

심사단의 평가에 의해 3일간 진행됐

다. 평가내용은 크게 품질우수성, 제

주가치활용성, 친환경지향성이다. 자

세한 사항은 (주)가교 064-722-3288

로 문의하면 된다. 고대로기자

외식 대신 간편식 반조리식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간편식, 반조리식품을 찾는 소비자가

늘고 있다.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식품 판매대 모습. 연합뉴스

지난 7월부터 청정제주 공정가격

착한여행 이미지 향상 계획을 추진

한 결과, 여름철 성수기 비싼 요금과

불친절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

났다.

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

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는 도

내 관광사업체 1400여 곳이 참여하

는 제주여행 빅 할인(5~20%) 이벤

트를 실시해 총 26억원의 실적을 올

렸다.

또 관광지 요금의 적정가격과 친

절한 서비스 확산을 위한 #제값하

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 캠페인을

추진, SNS 광고 13만8537명 노출

및 좋아요 클릭 건수 1만4242건에

이르는 등 호응을 얻었다.

도는 신속한 관광불편사항 개선을

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원 지사 핫라

인 관광불편신고센터 를 개설 운영

했다.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

지 불편 신고사항 164건을 받아 이

가운데 133건을 처리했다. 아울러

현장대응반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

을 강화해 민원처리 소요기간도 7일

에서 2.3일로 단축했다.

불편사항 신고는 렌터카 요금 등

소비자 분쟁(66건), 환경 및 시설 개

선(35건), 교통 관련(20건), 코로나

방역 관련(20건), 서비스 등 기타

(23건) 등이다.

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관광업

계와 공동으로 건전한 관광 질서를

확립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는 제

주,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만들어 가

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.

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

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지

낼 수 있도록 호텔 및 유원지, 야영

장 등 848개 관광사업체별 방역관리

자를 지정하고 보건소 핫라인을 구

축, 각종 방역물품을 지원했다.

백금탁기자 haru@ihalla.com


